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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·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

(SUV) 선전에 힘입어 지난달 판매량이 증가했다. 미

국 자동차 시장이 연방정부 셧다운과 중서부 한파 등

의 요인으로 1% 하락한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더 값

지다는 평가이다. 현대·기아차의 미국 자동차 시장 점

유율도 상승했다.

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·기아차의 전

체 판매 실적은 7만8,914대로 파악됐다. 일평균 기준

으로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.8% 늘어

났다.

현대·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 역시 6.4%로 전년 

동기 6.1%에서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유틸리티 차량의 판매 실적이 호조를 1월 기

준 최고치를 기록했다. 산타페 중형 CUV 판매량이 

7,83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.0% 늘어났다. 

같은 기간 투싼 컴팩트 SUV 판매량도 7444대로, 전

년 동기 대비 2.5% 증가했고, 소형 CUV 코나의 판매 

실적이 5,696대로 집계됐다.

미국 농가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. 

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관세 후폭풍이라는 분석으

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

의 표밭이었던 미 중부 농축산 허브를 정조준한 중

국의 노림수가 적중한 셈이다. 2020년 재선 도전을 선

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표밭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

지적이다.

7일‘뉴스핌’이 월스트리트저널(WSJ)의 전날 보도

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파산보

호 신청이 450여 건으로, 10년래 최고치에 달했다. 특

히 일리노이와 인디애나, 위스콘신, 노스다코타, 아칸

소, 캔자스 등 미국 농산업 심장부에 해당하는 지역

의 파산보호 신청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 비해 

두 배 급증했다. 

총 5,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중

국 정부는 콩을 포함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

세로 정면 대응했고, 멕시코 역시 철강 및 알루미늄 관

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농산물과 돈육에 대한 관

반면 승용차 판매는 부진했다. 1월 엘란트라 판매 

규모가 9,942대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9.1% 급감했

다. 쏘나타(6,212대)와 벨로스터(855대)의 판매량이 

각각 3.1%, 14.9% 증가했다.

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G80, G90도 각각 473대, 

155대 판매하는 데 그쳤다. 전년엔 1,243대, 370대가 

판매된 바 있다.

기아차 역시 SUV가 판매량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. 

쏘렌토와 스포티지는 각각 9.8%, 4.4% 증가한 6,726

대, 5,963대 판매됐다. 쏘울 판매량(7101대)은 19.6% 

급증했다.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(8,700여대)에는 못 

미치지만, 올 상반기 신형 쏘울이 출시되면 판매량은 

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.

토요타는 6.6% 감소한 15만6,021대, 닛산은 18.5% 

급감한 10만7,41대 판매에 머물렀다. 혼다 판매량은 

경트럭 판매 증대에 힘입어 1.5% 증가한 10만6,139

대를 기록했다. 아큐라를 제외하면 혼다의 판매량은 

0.8% 증가하는 데 그쳤다. 

세를 시행했다.

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농가의 매출이 줄어든 

동시에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,000억 달러를 

넘어섰다. 2008년 3,000억 달러 초반에서 1,000억 달

러 급증한 셈이다. 

매출 감소와 부채 급증은 미국 농가를 벼랑 끝으로 

내몰았고, 파산보호 신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

이다. 미 농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농가는 평균 

1,548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.

파장은 부동산과 식품 업체로 번지고 있다. 농가 폐

업이 속출하면서 농지를 임대한 부동산 사업자와 식

품 업체도 울상이다.

트럼프 대통령 역시 농가 파산의 영향권에서 자유

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. 보호주의 무역 정책으로 

2016년 대선 당시 표밭을 황무지로 전락시킨 데 따

른 대가를 2020년 대선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

망이다.

현대·기아차 1월 미국 판매  증가

무역전쟁에 미국 농가 ‘줄도산’ 


